
치매환자는 여성 호르몬 먹어라!
윤병구교수팀 , 치매전문 치료제보다 우수 … 유방암 발병 가능성

여성호르몬제가기존치매치료제에비해알츠하이머병에효과가크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윤병구·김도관·나덕렬 교수팀이 초·중기의 여성 알츠하이머병 환자 55명을

치매전문 치료제 투약그룹(26명)과 여성호르몬제 투약그룹(29명)으로 나눠 6개월 동안 치료경과를 비교한 결

과, 여성호르몬제를투약한그룹의치료효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치매전문치료제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처음 FDA공인을 받은 <타크린(Tacrine)>이 사용됐으며, 여성호

르몬제는난포호르몬과황체호르몬이함께투약됐다.

윤병구 교수님의 연구결과는 미국의 생식·불임의학계 권위지 <Fertility and Sterility> 2003년 2월호에 실

릴예정이다.

환자들을대상으로투약한지 6개월뒤시장보기, 교통수단이용, 집안일등일상생활기능의악화정도를수

치화 한 결과, 치매전문약 치료그룹은 투약 전 2.8점에서 2.4점으로 치매의 악화 정도가 심해졌으나 호르몬제

를투약한그룹은 2.4점에서 2.3점으로떨어지는데그쳤다.

또시간개념, 장소기억력, 계산력등을평가하는인지기능에서는 <타크린> 치료그룹과여성호르몬치료그룹

모두치매진행이크게억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 호르몬제는 그동안 여성 갱년기장애 치료제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2002년 7월 미국 국립보건원(NIH)

에서 난포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의 복합요법을 장기간 사용하면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최근사용이주춤한상태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여성호르몬 요법이 치매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난포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의 치료효과를 입증함으로써 국내 치매치료에 새로운 전

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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